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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1)

년대의 연극계는 판소리의 전통을 계승한 창극과 일본 신파연극을

이식 모방한 신파극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중반이후부터 본격적인 창

작 희곡이 발표된다 창극과 신파극의 경우는 당대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고전 레퍼토리를 활용하거나 일본 신파소설의 번안이 중심을 이룬 반면

창작희곡의 경우는 당대의 현실 문제를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근대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여성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 가운데서 이광수의 규

경북대 강사



한 은 당시 가장 쟁점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던 조혼에 대한 비판과 여성

교육의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면서 근대적 여성교육과 근대적 결혼을 주

장하여 이후 교육과 결혼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초기희곡의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주목되는 작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규한 에주목

하게 되는 이유는 남성작가가 남성이 아닌 여성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시

키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근대적 변화에 직면한 여성과 남성이 처한 상

황을 동시에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규한

은 구여성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인의 자기 합리화의 측면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당시의 지식인과 구여성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작

품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이광수 희곡에 대한 논의는 규한 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극의 결

말부분에언급된 개인의사의문제를 높이 평가하여 규한 을 근대희곡

의 효시로 보기도 하며 영준의 위선적 태도에서 진정한 근대의식을 찾

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전통과 결별하는 것이 근대가 될 수

없기에 유사근대의식일 뿐 이라 보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근대와 전근

대 전통과 신식의 갈등에서 다소 수세적으로나마 전근대의 패배를 선

언하며 전근대적 가치와 결별 하고 있다는 지점에는 동의한다 이처럼

규한 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근대적 개인의지를 내세워 전근대와 결별하

는 영준에게서 근대성의 징후를 읽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으며 전근대

적 가치와 결별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광수는 규한 에서 전근대와의 결별을 주장하며 근대적 교육과 근

대적 결혼의 추구라는 자신의 근대 기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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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근대기획은 영준의 시선을 대변하는 부인 이씨의 대사와 극의 결말

부분에 제시된 편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시기 여성들이 근대적 의

식을 받아들이게 되는계기는 대부분 남성들을통해서이다 규한 의 경

우도 영준을 통해 근대적인 의식이 여성들에게 전해진다 근대적 의식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남성이라는 사실은 결국은 여성의 근대로의 변화가

남성이 규정지은 범위 내에서의 변화 또는 남성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

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년대 근대적 상황을 접하면서 변화되는 교육관과 결혼관

의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규한 을 대상 으로 작품의 근대의식의

측면을 규명하려 한다 규한 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지만 남성작가에 의해 재현된 여성이라는 측면과 극이 귀결되는 지점

이 근대적인 개인을 드러내기보다 다분히 남성중심적인 근대적 여성관

을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근대성 담론에 성이라는 함수가

개제될 때 그 담론들이 어떻게 굴절되고 어떤 모습으로 그 안에 복잡하

게 얽힌 모순과 갈등의 계기들을 드러내는가 를 추적하면서 남성이 쓴

텍스트가 여성성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는가를 문제 삼으려 한다 즉

남성에 의해 재현된 여성은 필연적으로 남성의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

다는 지점에서 남성의 관점에서 주어진 여성의 근대 문제를 짚어 보려한

다

규한 은 서구적 근대와 일본적 근대 그리고 한국적 전통이 상호 작

이광수 규한 학지광 이 글에서는 이광수전집 삼중당 을    

대상으로 함

이광수는 규한 과 순교자 두 편의 희곡을 남기고 있는데 두 편

모두 봉건적 결혼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근대적 결혼관

과 여성의 교육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순교자 는 규한 과 달리 선악의 대립이 주는

갈등관계와 종교적인 문제가 중심을 이루는 극이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기

로 한다

리타 펠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용하는 가운데 형성된 이광수의 독특한 근대의식의 측면을 드러내고 있

는 작품으로 남성이 규정한 범위에서의 여성에게 허용된 근대화의 지점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지점을 짚어가면서 철저하게 남성

이 중심이 된 남성의 논리가 중심이 된 근대의 기획과 남성들이 허용하

는 범위 내에서의 근대적 여성의 모습을 통해 작가의 근대의식의 측면을

규명하려 한다 이광수가 주장하는 근대적 결혼과 근대적 여성 교육의

문제를 성적지배와 여성성의 관점 에서 바라보면서 이광수의 근대의식

의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근대적 교육을 통한 근대적 지식 추구2.

이란 데가 얼마나 먼가요李 伯林

된대요崔 二萬限五千里

거기도 모양으로 배 타고 가나요李 東京

거기는 배 타는 데는 없대요 앞 에서 를 타면 발에 흙 아니崔 停車場 車

묻히고 죽 간다는데요

에그마니나 라니 가 길기는 긴 게외다 누가 다 그李 二萬五千里 鐵道

를 놓았는고鐵道

이 어딘지 까지는 타고 거기부터는 아라사 타고崔 長春 長春 日本車 車

그다음에는 타고 간다는데 여기서 떠나면 한 보름 가나 봅데德國車

다

타고 보름이나 가면 하늘 붙은 데겠지요李 車

에그 님 도 못 배우셨나봐 땅덩이가 둥그렇지 넓적한가요順 兄 地理

우리야 에를 다녔어야지李 學校

이종영의 성적지배와 그 양식들 새물결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관점  

과 리타 펠스키의 향수로서의 여성앞의 책의 관점을 기준으로 한다



참 우리도 에나 좀 다녔으면 집에 오면 늘 하다고 그러면서崔 學校 無識

를 하라고 하지마는 글쎄 이제 어떻게 를 하겠소工夫 工夫

참 그래요 저도 밤낮 편지로 해라 해라 하지마는 어느 틈에李 工夫 工夫

를 하겠읍니까 또 틈이 있다면 가르쳐 주는 이 있어야지工夫 設或 先生

요

이광수의 일본 유학기간에 발표된 규한 은 근대적 세계와 근대적 지

식에 대한 여성들의 동경으로부터 극이 시작된다 각각 백림과 일본으로

유학 간 남편을 기다리는 구여성 이씨와 최씨의 대화를 통해 가정 안에

머무르던 여성들의 시각이 남성들의 공간인 백림과 동경을 인식하게 되

면서 변모를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성들의 근대적 경험

이 여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적 변화를 경험한 남성의 시각이 여성의 삶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규한 에는 이전시기 신파극에 등장하는 여성들과 달리 학교나 공부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일본으로 유학 간 남편을 기다리는

구여성 이씨와 최씨는 배우지 못한 자신들의 처지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학교교육을 통해 근대적 지식을 습득해서 무식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

기를 바란다 구여성들 또한 근대적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이 드

러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여성들의 근대적 변화의 계기가

남성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변화

가 남성이 바라는 지점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근대적 학교

교육과 일본유학까지 경험한 남성들의 시각에서 볼 때 학교교육은 전혀

받지 못한 채 가정에만 머무르는 구여성들은 무식한 존재이며 말조차

통하지 않는 사람 아닌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남성들의 시선을 의식하

게 되면서 구여성들도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

이광수 앞의 책 면



기에서의 교육이란 전통적인 가정교육과 달리 학교라는 근대적 교육기

관을 통한 근대적 교육을 의미한다 규한 의 여성들은시부모를 공경하

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치는 전통적 가정교육을 받은

여성일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정교육은 근대적 교육과 근대적 지식

의 권위에 밀려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가정

교육이 근대라는 시공간 속에서 권위를 상실해가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

이며 학교라는 근대적 교육기관과 근대적 지식이 절대적인 권위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규한 에서 공부와 근대적 지식은 모든 문제를 정당화시켜주는 도구

로서 기능한다 남편이 몇 년씩이나 일본으로 떠나 있으면서도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것도 공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해해야 하며 좋은

공부 하러 다니는 이기 때문에 아내를 두고서 기생을 만나는 행동도 정

당한 것이 된다 또한 근대적 지식은 결혼을 파기하는데도 일종의 권위

로서 기능하고 있다 공부하러간 남편을 기다리는 이씨에게 돌아온 것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일방적인 편지이다 구여성인 이씨는 교육을 받

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글을 읽을 줄 모른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 영준

은 이씨가 읽지도 못하는 편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고한다 글

을 읽지 못하는 이씨에게 편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고한다는 사

실도 문제적이지만 이씨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유의사의 문제를

들어서 혼인 무효임을 일방적으로 통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문제적

이다 편지 한 장으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고하는 영준의 행동은 자신

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신적인 조강지처를 일방적으로 쫓아버리는

고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난봉꾼 남편과 그다지 구별되지 않는다 그

러나 고소설에서와 달리 규한 에서 영준이 아내를 내쫒는 근거로 내세

운 것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이 아니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

는 개인의 자유의사라는 근대적인 지식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며 그러한 의도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도 자유의사라는 근대적 지식이 가지는 권위에서 기인하는 것

이다

규한 에서 이광수는 여성에게도 근대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조건으로 여성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면서도 글과 말을 잘 하는 근대적 여성이 되기 위

한 여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교육받지 못한 구여성들의 비참

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규한 은 각각 백림과 동경으로 유학 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씨와 최씨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극을 전개시키고 있으며 특별한 갈

등의 상황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갈등의 상황을 설정하지 않고

구여성들의 대화를 극의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은 여성 스스로 교육의 필

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극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갈등의 상황이 아니라 구여성들의 대화로 극을 전개시키면서 그들

의 의식 변화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극중에서 이씨와 매

파가 전하는 이웃 부인의 처지는 교육받지 못한 구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너무 하다 하다 하니깐 집에 들어 와도 만나기가 무서워요崔 無識 無識

서울이랑 일본이랑 다니면서 하던 눈에 무슨 잘못하는 것이나 없工夫

을까 하고 그저 도 맘 놓을 때가 없어요暫時

그래도 께서는 우리보다는 좀 가 부드러우시고 하신李 白先生 性味 多情

가 봅데다마는 우리는 너무 가 해서 조금이라도 맘에 틀리는 일性味 急

이 있으면 눈을 부릅뜨고 에구 저것도 사람인가 하니깐 차라리 이렇

게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속이 편해요 하고 눈을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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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말을 낮추어 저 의 아들 가 있는 의老 載寧 金德川 日本 金德川

아들이 를 하였대 은 하여 바느질을 그치고 를 본다棄妻 兩人 驚愕 老婆

아무 죄도 없는 것을 의 아니 한다는 로 여름에老 父母 命令 服從 罪 同年

을 하였대 그래서 그 새색시가 울면서 에 쫓겨 갔더니 그 새離婚 親庭

색시의 어머니가 이 나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네 집에 와서憤 金德川

사흘이나 왕왕 처울면서 내 딸 왜 죽였는가고 야료를 하였답데다 저런

가 어디 있겠소變怪

나 같으면 죽고 말지 왜 에를 돌아 가겠노李 親庭

그렇지 않아 참 새색시도 우물에 빠지라는 것을 누가 붙들어서 살아老

났다는데

아니 에게 을 하였던가요崔 父母 不順

남들의 하는 말이 이나 남편이 가서 아니 오니까 어서 데려老 三年 日本

다 달라고 좀 하였던가 봅데다 그게니 왜 안 그러겠소 남편 하나 믿고

시집살이하는데 시집 온 지 한달만에 가서는 이나 아니 돌아日本 三年

오니 데려다 달라곤들 왜 아니하겠소

아무려나 머리 풀고 서로 만난 아내를 어떻게 버리노 에 차마李 人情

가서 를 얻은게지 글 잘하고 말 잘하는 한테 홀리면 우崔 日本 日女 日女

리 따위 이야 생각이나 할랍디까無識匠

교육을 받지 못해 남편으로부터 사람 아닌 존재로취급받는 이씨와 남

편으로부터 이혼까지 당하는 이웃부인의 상황은 교육을 받지 못한 구여

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현실인 것이다 극은 근대적 교육을 받지 못한 여

성들이 처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극적인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드러내

기보다 구여성들의 대화를 통해 관객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극을 구성하게 될 경우 관객에게 극을 보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지만 이광수가 규한 을 통해 의도한 것은 극을 보는 즐거움이 아니

라 극을 통해 자신의 근대의식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계몽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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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즉 자신의 논설을 극으로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 관객들

을 계몽시키려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적인 흥미보다는 여성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계몽의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극을 구성

하고 있는 것이다 논설이 아니라 극을 통해 관객을 계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논설을 구체화해서 들려주는 구여성들의 토론이라는 방식의 전

개가 효과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씨와 이웃여

자의 상황을 토론식으로 보여주는 구조는 이광수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당

시의 신파극의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알 수 있다 신파극의 경우는 가

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갈등을 통해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

며 이광수도 이러한 신파극의 관극체험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규한 의 토론식 구조는 이광수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극작술의 측면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광수는 근대

적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사람 아닌 존재로 취급받게

되며 이혼까지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구여성들의 대화를 통해 전달하여

여성들이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규한 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구여성이 그 충격으로 미쳐버리게 되는

흥미위주의 극이 아니라 교육받지 못한 여성이 겪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어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씌어진 극이다 그렇

기 때문에 극에 대한 흥미를 고조시키기기 위해 갈등의 상황을 설정하기

보다 교육받지 못한 구여성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극을 진행시키면서 관

객에게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극은

당시 흥미위주의 볼거리를 선호하던 신파극의 관객성향과는 거리가 있

다 그렇기 때문에 규한 의 관객은 흥미위주의 볼거리를 찾는 년대

일본 유학시절 이광수의 일기의 한 대목을 통해서 이광수 또한 신파극 관극열

의 세례를 피할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양승국 한국 근대문학 형성에 미친

일본 신파극의 영향 한국 신연극 연구 연극과인간 면 참조  



보편적인 연극의 관객으로 보기보다 논설의 독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근대적 의도를 전달하기위해 이광수가 이상적으로 설정한 여성관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이상적으로 설정된 여성관객을 대상으로 자신의

근대의식인 근대적 교육과 근대적 결혼의 필요성을 극으로 구체화하여

보여주려 한 것이다

자유의사에 따른 근대적 결혼 지향3.

규한 을 통해 이광수가 주장하는 지점은 결국 낭만적 사랑을 통한

근대적인 결혼이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가 결정한 봉건적 결혼

의 지속이 아니다 극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부모의 결정에 따라 결혼

한 여성이 겪게 되는 불행을 보여주다가 결국 남편으로부터 이혼까지 당

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근대적 결혼의 필요

성을 주장한다

그대와 나와 서로 만난지 이미 이라 그때에 그대는 요崔 五年 十七歲

나는 라十四歲 자 나 은 또 왜 나오노討論 나는 라 그때에 나十四歲

는 아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무엇인지도 몰랐나니 내가 그대婚姻

와 부부가 됨은 내 로 한 것이 아니요自由意思

자유 의사가 무엇이야요李

나도 모르겠읍니다 평생 편지에는 모르는 소리만 쓰기를 좋아하것다崔

로 한 것이 아니요 혀 의自由意思 全 父母 强制 强制 强制 로 한强制

것이니 이 는 실로 에 아무 이 없는 것이라行爲 法律上 效力

그게 무슨 말이야요李

글쎄요 보아 가노라면 알겠지崔

응 하고 입맛을 다시며 돌아 앉는다 응 응老



아무 이 없는 것이라 한 에는 로 시키는崔 效力 只今 文明 世上 强制 婚姻

이 없나니 우리의 는 히 하게 될 것이라 이는 내가法 婚姻行爲 當然 無效

그대를 미워하여 그럼이 아니라 로 이 이러함이니 이로부터 그實 法律

대는 나를 지아비로 알지 말라 나도 그대를 아내로 알지 아니할 터이

니 이로부터 서로 자유의 몸이 되어 그대는 그대 갈 데로 갈지어다

영준이 이씨와의 혼인이 무효임을주장하며 그 이유로 들고 있는것이

부모의 강제에 의한 혼인이기 때문에 법률상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과

문명한 세상에는 강제로 혼인시키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자신의 자유의

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인 무효를 선언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결혼의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넘기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영준의 태도를 제대로 된 근대적인 자유의사

의 표현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혼인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혼인무효를 선언하는 지금의 행동은 자신의 자유의사

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

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나이에 시집와서 갖은 고생을 한 이씨에 대

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태도는 진정한 자유

의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모의 강제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혼인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영준의 자유의사일지라도 그러한 자유의사가 진

정한 근대인으로서의 자유의사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피해

를 당하게 되는 이씨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근대적 의미

의 자유의사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유의사를 들어 혼인무효를 선언하는 영준과 자유의사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이혼을 통고받은 이씨 사이의 거리는 결코 소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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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두 사람의 거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최소한

이혼의 이유조차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는 남성 지식인의 위선을 드러내

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구여성을 사람 아닌 존재로 여기기 때

문에 가능한 것이다

극에서 영준이 구여성에게 이혼을 선언하는 근거는 근대적 자유의사

에 의한 결혼이 아니라는 점이지만 실상은 어린 벗에게 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규한 과 같은 해에 발표된 어린 벗에게 에서는 이미 결혼한 임보형

이 김일련에게 애정 고백의 편지를 쓴 후 기혼자인 자신이 다른 처녀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 부분을 보면 영준의 혼인무효 편지가 결국은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한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편지를 써 놓고 나는 생각하나이다 이것이 가 아닐까 나는再三 罪

벌써 한 몸이라 다른 여자를 사랑함이 가 아닐까 내 에서는婚姻 罪 中心

은 라 하고 은 가 아니라 이라 하나이다 내가 한 것은惑 罪 惑 罪 自然 婚姻

내가 함이 아니오 나는 가 무엇이며 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에男女 婚姻 前

가 로 을 맺고 가 그를 하였을 뿐이니 이父母 任意 契約 社會 承認 結婚行爲

에는 내 자유의사는 도 들지 아니한 것이요 다만 나의 함을一分 幼弱 利

하여 가 로 하게 한 것이니 으로 보든지 으用 第三者 强制 行 法律上 倫理上

로 보든지 내가 이 에 대하여 아무 이 없을 것이라 그러므로 내行爲 責任

가 그 가 내 에 한 줄로 여기는 는 그 를契約的 行爲 意思 適合 時 行爲 是認

함도 여니와 그것이 나에게 한 줄을 깨달을진댄 그 을任意 不利益 契約 否

함도 라 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내는 조금도 우리의 의認 自由 夫婦契約 拘

을 받을 가 없을 것이라 다만 의 를 존중하고 의束 理 父母 意思 社會 秩序

를 근심하는 로 그 내 을 하고 한 그 을 눈물好意 契約 人格 蹂躪 侮辱 契約

로써 할 따름이어니와 내가 으로 다른 을 사랑하여認 精神的 異性 蹂躪黙

된 의 를 하고 된 의 를 함은 한權利 一部 主張 掠奪 享樂 一部 回復 堂堂 吾人



의 인가 하나이다 이 로 나는 그를 사랑함이요 더구나 누이와權利 理由

같이 사랑함이요 또 그에게서 그와 같은 사랑을 받으려 함이 코決 不義

가 아니라고 하였나이다斷定

여기에서 임보형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족구속적인 결혼의 부당성

과사랑의정신적가치에대한주장이다 이러한 임보형의입장은 규한

에서의 영준의 입장과 동일하다 자신의 혼인이 자기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그 계약을 지켜야 할 어떤 의무도 자기에게는 없다

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아

무런 책임이 없으며 그 계약에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이다 이광수에게서 조혼을 부정하는 논리는 사랑의 근대적 형태인 낭만

적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지나치게

자기합리화의 논리가 강하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상대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바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

나 이 같은 논리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배려는 발견할 수

없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위주의 사랑일 뿐인 것이다

규한 은 영준으로 대표되는 근대지식인들의 여성관과 결혼관을 드

러내고 있다 그러나 지식인 남성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시키지 않고 구

여성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시키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이러한 구조는

구여성의 처지에 동정하게 되고 구여성에게 자유의사의 문제를 들어 이

혼을 선언하는 근대적 지식인 영준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유도할 수 있

는 구조이다 구여성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대적

변화에 직면한 여성들의 상황이 드러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광수

가 주장하는 근대적 교육과 근대적 결혼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

내기에는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여성의 비참한 상

이광수 어린 벗에게 앞의 책 면



황이라는 구조로 극을 전개시키면서 극의 말미에 영준의 편지를 등장시

키는 것은 이광수의 의도로 볼 수 있다 즉 근대적 결혼의 주장이라는 자

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여성들간의 토론

이라는 구조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준을 직접 극에 등장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영준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시키며 대신 극의 말미에 영준의 편지를

배치하여 자신의 의도를 직접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규한 은 극 전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준이 극에 직접 등장

하지 않는다 영준이 극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광수의 의도된 극적 전

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영준이 극에 직접 등장하게 되면 영준과 구여

성 이씨 사이에 갈등관계가 형성되며 이씨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

하는 영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

다 즉 영준이 직접 등장하게 되면 이광수가 주장하는 근대적 결혼의 필

요성보다 오히려 구여성 이씨의 처지에 대해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결과

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광수는 영준을 극에 직

접 등장시키는 대신 영준의 편지를 극의 말미에 배치하여 근대적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하는 방식으로 극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규한 은 갈등의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극은 영준의 편지

를 둘러싸고 어느 정도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영준의 편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적 변화를 경

험하면서 겪게 되는 구여성들의 한탄으로 전개되던 극의 흐름은 매파가

등장해 이웃여인이 유학생 남편에게 이혼당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긴

장감이 형성되는데 같은 유학생 남편을 둔 구여성이라는 처지는 극에서

복선의 역할을 하며 긴장감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영준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이씨의 모습을 통해 긴장감이 누그

러지며 영준의 편지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극의 분위기가

전환된다 그러면서 극은 자연스레 편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며 편지를

보낸 영준의 의도와 편지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게 된다 이러



한 구성은 편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에 대해 기대감을 형성하게 하여 편지의 내용에

대해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준

은 극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편지의 내용을 통해 극에서 발언의 기

회를 얻게 되며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가부장제와 봉건적 결혼제도에

대해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규한 에서 이광수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봉건적 결혼제도이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부모의 의사에 따

라 결혼을 한 여성이 결국 이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어 자유의

사에 의한 결혼이 아닌 경우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였다 그러면서 부인 이씨에게 이혼을 선언하는 영준을 극에

직접 등장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영준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고 대신 영

준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근대적 결혼관을 직접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탈주체화와 향수로서의 여성4.

문학이란 하오 에서 이광수는 소설이 문자로만 작자의 상상 내의

세계를 표하는 것과 달리 극은 실지의 형상을 무대상에서 연하는 것이므

로 소설보다도 관객에게 주는 감명이 깊다는 언급을 보인다 이는 극에

대한 장르론적 인식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극이 소설보다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에서의 신파극

공연을 접하면서 그 영향력을 직접 체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소설보다 관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극이라는 장르에 매력을 느끼게 되

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이 규한 을 창작하게 된 배

이광수 이란 오 매일신보文學 何   



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규한 에서 이광수는 여성에게도 근대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기하고 있으며 구여성들조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애국계몽기 여성의 교육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던 시기에서부터 여성교육에 관한 주장은 항상 가정

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이익과 국권의 회복을

위한 현모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광수에게 여성의

교육은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필요성보다 개인적인 차원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으로 드러난다 이광수에게 여성교육은 현모로서의 역할보다 양처

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현모로서의 개념을 강조하던 애국계

몽기의 여성 교육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을 위한 교육이

라기보다 남성이 원하는 여성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지점에서 이전시기

의 여성교육과 구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규한 에서 이광수가 이야

기하는 여성교육은 결국 주로 현모양처론으로 귀결되었던 당대의 여성

교육에 관한 담론과 그다지 거리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남

성과 동일한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결혼 전에는 남성의 연애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존재로 결혼 후에는 아이를 잘 키

워낼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존재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이 이

이광수가 제기하는 여성의 문제는 다분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며 결혼 이전

인 년대의 작품에서는 주로 봉건적 결혼제도를 비판하고 자유연애를 주장

하고 있다면 그가 신여성 허영숙과 결혼한 년대 이후의 글에서는 모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얘기하는 여성의 문제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여성관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개화기 이전의 여성은 유교적 가정에 필요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유지에 적합

한 여성으로 교육받았으며 개화기 이후에도 여성의 역할과 위치는 남성의 관

점에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에 한정되었다 남성들의 눈이 비친 개화기

여성교육의 목적은 현모양처를 육성하려 했던 가정 내에서의 여성이라는 점에

서 전통시대가 지향했던 바와 같다 최경숙 개화기의 여성교육론 외대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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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가 주장하는 여성의 근대화이며 근대화된 여성의 모습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시선은 결국 남성 중심적 입장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광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광수가 주장하는 여성

의 교육도 여성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남성이 원하는 여성교육의 방

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개화기 대부분의 남성들은 새로운 근대적 가치관과 함께 그들에게 손

해 볼 것 없던 봉건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다 구식 아내와 신여성을

첩으로 둔 상황들은 봉건적 가치관과 완벽하게 결별하지 못하면서 새로

운 가치관과 결합해야 하는 남성들의 입지를 상징하고 있다 이광수의

경우도 개화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처럼 봉건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

관이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광수 또한 봉건성과 결별

하지 못한 채 근대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필연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었고 봉건성과 근대성이 혼재한 남성중심적 여성관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이광수가 이야기하는 여성교육은 여성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남성을 위한 여성교육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

건으로서의 여성교육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광수가 제시하는 교육받은

여성은 신여성과 구여성의 미덕을 함께 지닌 인물로 이는 장편 무정

의 선형이 교육받은 신여성이지만 영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고를 지

니고 있다는 지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측면은 당시 신여성들의

글이 여성의 자아의식의 확대 라는 근대적여성주의입장을 보이는지

남성들과 달리 신식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는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

에 남성들보다 많은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따라서 자신의 어정쩡한 선택에서

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결정에 분명한 가치를 결합시킬 필요성

이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는 남성들처럼 신구의 양면을 절충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야 했다 김진송 서울에 딴 

스홀을 하라 현실문화연구 면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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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대비를 보인다

년대의 이광수는 기존의 봉건적 제도를 부정하고 서구문화를 도입

한 근대로의 변혁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한다 조혼의 악습 혼인에 대

한 관견 혼인론 등의 논설에서 그는 봉건적 결혼제도의 문제를 비판

하며 혼인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한다 이러한 결혼관은 여성교육에 대한 그의 주장과 연결되는데 그가

혼인에 대한 관견 에서 밝힌 것처럼 당자 상호간의 연애가 혼인의 근

본요건이라면 그 연애의 전제가 되는 것이 교육인 것이다

의 는 의 의 와 과 따라서 에 일戀愛 根據 男女 相互 個性 理解 尊敬 相互間

어나는 한 에 있다 하오 의 의熱烈 引力的 愛情 毋論 容貌 美 音聲 美 擧動

의 도 의 한 이겠지요마는 가 한美 等 表面的 美 愛情 重要 要件 理智 發達 現

으로는 이러한 만으로는 하지 못하고 더 깊은 의代人 表面的 美 滿足 個性

즉 그의 의 에 하고사 비로소 하는 것이지요 의美 精神 美 恍惚 滿足 外貌

만 하는 것은 아마 는 겠지요 한 의美 取 動物的 又 原始的 愛 進化 戀愛 特

은 한 의 과 하고 한 의 이 하는데徵 熱烈 感情 引力 明哲 冷靜 理智 判斷 平行

있다 하오 가장 잘 을 받은 즉 가장 하게 한 의敎育 健全 發育 靑年男女

는 이러한 것인가 하오戀愛

혼인에 대한 관견 에서 이광수는 혼인의 조건으로 건강과 발육 경제

적 능력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연애

를 들고 있으며 그 연애의 전제로 여성의 교육이 놓인다 그러나 신여성

을 탄생시킨 조건이 근대 교육만이 아니었듯이 구여성을 생장케 한 조

건 역시 근대 학문에의 무지만은 아니었다 같은 시대를 공유했지만

이광수 에 대한 이광수전집 삼중당 면婚姻 管見   

권보드래는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면에서 신식 교육은 다만 명  

분이었을 뿐 신여성과 구여성은 같은 시대를 공유했지만 전혀 다른 감각과 윤

리와 습관을 체화시키고 있는 존재였으며 구여성일지라도 신식 교육만 받으면



전혀 다른 감각과 윤리와 습관을 체화시키고 있는 존재인 구여성과 신

여성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교육을 통해 신여성이 될 수 있다

는 것은 논리는 지나친 일반화이다 이는 이광수가 주장하는 여성교육의

목적이 진정한 여성을 위한 교육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게 된

다 이 시기 여성의 근대화는 여성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가치체계

라기 보다는 남성이 선택한 남성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남성 중심의

가치체계이다 이 경우 남성이 모든 것에 대해 결정권을 갖게 된다 여

성의 교육이라는 지점도 남성이 선택하고 결정한 범위에서의 교육인 것

이다 규한 의 여성들은 어떠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남편의 말

과 시선이 여성들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지을 뿐이다 이혼 결정도 남편

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한 것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남성뿐이다

규한 에 등장하는 여성은 사회적 공간에 놓여있는 여성이 아니라 가

정 안에 놓인 여성이다 남성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전개시키

면서 한 명의 주체로서 세계의 발전에 참여하는데 반해 여성의 활동은

가정 내에서의 가사노동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

을 하지만 생각으로만 머무르게 되고 남성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가사노

동에만 여성의 역할이 한정된다 즉 주체로서의 남성의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비주체적인 노동인 가사노동에만 여성의 역할이 국한되어 있는 것

이다 결국 남성은 주체화되지만 여성은 탈주체화 되는 것이다

신여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따름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결정권은 바로 보호하는 자의 결정권으로 보호하는 자는 보호받는 자는

보호 받는 자를 보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는 자의 결정권을 박탈

한다 보호받는 자는 주체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보호자는 보호 대상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대상들을 대신해 결

정권을 행사하는데 이러한 결정권 행사란 바로 지배를 뜻하는 것이다 이종영

성적지배와 그 양식들 새물결 면  

이종영 앞의 책 면



년대의 이광수는 기존의 봉건적 질서를 부정하고 서구문화를 도입

한 근대로의 변혁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한다 조선 가정의 개혁 에서는

신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조선의 가족 관계에 대한 혁명적 전환이 필요

함을 주장하며 가정에서 전제군주와 유사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가장

의 역할을 비판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 각각의

개인적 인격을 존중할 것을 제안한다 가부장제하에서 가부장은 자신의

구상을 자식들에게 부과할 권력을 갖는다 즉 가부장은 자기 자식들을

가부장적 사회질서와 가족질서에 부합되게 결혼시킬 계획을 갖고 또 그

계획을 순조롭게 관철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느닷없는 사랑의

침입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어엎는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사랑

의 침범에 대비해 가부장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사랑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즉 여자와 남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없

애버리는 것이다 이광수는 이러한 가부장제하에서 가부장의 권위를

비판하면서 근대적 교육을 통해 남녀가 만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연애 감정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광수는

진정한 가부장제의 해체를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주장하는 근대적

가정내에서도 가부장의 역할은 여전히 존속된다 새로운 가정에서도 남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여전히 가부장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욕망은 여성들에게 자립적 개인의 이념을 적

용하기를 거부한다 자기를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지만 자

기 자신은 지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가부장에 대해서는 투쟁

을 하지만 여성에대한 자신의지배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에 다름 아니다

이종영 앞의 책 면

이종영 앞의 책 면

헤겔이 정신현상학 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법칙이 바로 이러한 것으로 즉  

객관적인 자기인식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관성의 한계 내에서

자기만의 요구를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종영 앞의 책 면



이 같은 논리를 통해 이광수는 여성을 근대의 바깥에 위치지우는 향수로

서의 여성 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이광수의 근대의식의 측면은 봉건적 가족제도와 가부장의 권위에 대

해 부정하며 새로운 가족질서를 주장하는 지점에서 잘 드러난다 즉 근

대 이전에 기득권을 누렸던 계층에 대해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윤리

관을 주장하는 지점이 이광수의 근대의식의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봉건적 질서 속에서 약자의 입장이었던 여성문제에

대한 입장은 기존의 관점과 그다지 거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광수가 주장하는 여성교육은 이전시대와는 달리 사회적 인식과 지적

인 능력이 요구되었다는 지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결국 남성들이 원

하는 여성상이라는 지점에서 동일하다 서구학문을 배우는 것을 통해 전

근대적 질서로부터 해방되고자하는 것이 여성들의 바람이었다면 이광수

는 서구학문을 배운 여성을 가정 안에 가두어두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는 남성들의 시각에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는 한계에서 비

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광수는 규한 에서 당시 가장 쟁점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던 여성

의 교육과 봉건적 결혼제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는 이 시기 이광수의 논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광수는 남자를 교

육하는 것이 나 되기 위하여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자의夫 父

교육도 나 가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母 妻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있지만 결국 그가 이야기하는 여성은 완전한사람

이라기보다 남성이 원하는 여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는 남성지식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근대라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봉건적 질

서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시도하며 근대적 시각을 드러내지만 여성에

리타 펠스키 앞의 책 면

이광수 에 대한 앞의 책 면婚姻 管見



대한 입장에서는 기존의 가부장적인 여성관을 비판하면서 근대적 여성

관을 드러내기보다는 전통적인 여성상에 근대적 교육의 측면을 첨가한

정도의 여성상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규한 은 이광수가 자신의 논설을 극이라는 영향력이 큰 장르를 통해

구체화해서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극을 갈등구조로 가져가지 않고 여성들이 대화를 통해 근대적 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게 하고 극의 말미에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근대적 결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규한

은 근대적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근대적 결혼의 추구라는 근대의식을 분

명히 드러내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

는 단지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그치고 있다 여성 교육에 관한 문제도 교

육의 기회나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신구여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신여성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근

대적 결혼에 대한 주장도 이혼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게 되는 여성에 대

한 어떠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남성지식인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선언

하는 것으로 근대적 결혼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되지만 여성의 입장

에서 이혼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규한 은 근대적

여성교육과 근대적 결혼의 추구라는 근대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러

한 문제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까지 확대시키지 못하고 단지 남성 중심

적 시각에서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대극의

요건을 근대적 의식과 근대적 형식의 문제로 볼 경우 근대의식의 측면은

근대극의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점이다 규한 은 근대적 여성교육

과 근대적 결혼의 주장이라는 명백한 근대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남성

중심적 시각에 머무르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극이라 볼 수 있을 것이

다



결론5.

이 글은 년대 희곡사에서 이광수의 규한 이 지니는 의미를 분석

하고 있다 이광수의 규한 은 당시 가장 쟁점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던

조혼과 여성의 교육문제를 전면에 드러내면서 이후 여성과 결혼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초기희곡의 방향을 제시한 작품이라는 측면과 지식인 남

성이 아니라 여성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광수는 규한 을 통해 그가 논설을 통해 주장하던 근대적 여성교육

과 근대적 결혼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극으로 구체화해서 보여주려 하고

있다 근대적 교육과 근대적 결혼에 대한 자신의 논설을 극으로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이광수는 구여성을 극에 중심에 놓고 그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이라는 구조로 극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이는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

이 경험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어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하기 위한 의도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광수가 이야기하는 여성교육

은 현모양처론으로 귀결되었던 당대의 여성교육에 관한 담론과는 그다

지 거리를 보이지 않는다 이광수가 말하는 교육받은 여성은 구여성의

미덕을 함께 지닌 인물로 결국 교육받은 구여성인 것이다

근대적 여성교육의 문제와 함께 규한 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봉건

적인 결혼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근대적 결혼

을 주장한다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혼은 한 여성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어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근대적 결혼의 필

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규한 의 인물들은 구여성들로 이광수의 의도

를 대변하는 근대적 지식을 가진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영준의 경우

도 극에 직접 등장하지 않고 편지를 통해 결혼에 관한 그의 의사를 전달

할 뿐이다 이는 영준이 무대에 직접 등장할 경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

하는 피해자로서의 구여성과 이혼을 선언하는 가해자로서의 지식인이라



는 갈등 관계가 형성되며 피해자인 구여성에게 이혼은 선언하는 지식인

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

면 결국 작가가 영준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봉건적 결혼제도에 대한 부

정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근대적 결혼의 주장이라는 의도가 드러나

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

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광수는 영준을 직접 등장시키는 대신 영

준의 편지를 극의 결말 부분에 배치하여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근대적

결혼의 추구라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광수는 규한 에서 당시 가장 쟁점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던 봉건

적 결혼제도의 타파와 여성의 교육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러

한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대시키지 못하고 개인사적인 측면과

결부되면서 지식인의 자기 합리화라는 방향으로 귀결시켜 버리고 만다

서구학문을 배우는 것을 통해 전근대적 질서로부터 해방되고자하는 것

이 여성들의 바람이었다면 이광수는 서구학문을 배운 여성을 가정 안에

가두어두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광수의 근대의식은 남

성중심적이라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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